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사는 간호대상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의 행정체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협력적 관계를

맺으며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환자와 치료적 관계를 형

성하기 위한 간호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은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1,2]. 대인관계유능성은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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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based on descriptive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nvergent relationship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ed from 251 nursing students at a university located in C province from June, 2018 to July, 2018 are analyzed 

using SPSS/WIN 21.0. As a result, there a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interpersonal competence(r=.361, p<.001)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r=.466, p<.001) and self-regulated-learning-ability.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have not meaningful relationship(r=.091, p=.148). It is turned out that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re influenced on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research should be continued on the developing new educational methods through convergence of 

factors by analyzing relevant factors to enhance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that 

affec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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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으로[3] 공감능력과

의사소통능력, 개방적인 태도, 적절한표현, 환자 개인의

특성에 대한 존중, 경청 등과 관련이 많으므로[4,5] 대인

관계유능성을 증진시키는 것은 간호대학생에게는 매우

중요한 학습목표가 될 수 있다. Chant 등(2002)은 대인관

계유능성 증진을 위한 간호교육은 이론과임상실습 모두

에서 통합적으로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6], 대

상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효과

적으로 목표와 과업을 성취하도록 돕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대인관계유능성을 간호대학생은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임상에서 간호대상자나

보호자에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의견을제시하고 잘못된

행동이나 합리적이지 않은 요청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

할 수 있으며[4,5], 대상자의 요구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돕

는 것도 대인관계유능성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그러므로간호학과를 졸업하기이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의 이러한 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과제수행 과정을 지켜보면,

조별 과제의 경우 역할 분담이나 과제 기여도가 달라 조

원들 간에 갈등을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 갈등들을 조

율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상호작용하는 능력

인 대인관계유능성을 발휘하고 성공적으로 과제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준다면 조별 과제는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

다. 학생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쁨이나 즐거

움, 만족감을 느끼는 내재적 동기가 증가하고, 과제에 대

한 가치나 중요성을 느끼는 외재적 동기가 부여된다면

스스로 배우려는 의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능동적인 학

습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내재적 동기와 외재

적 동기를 포함하는 자기결정성동기는 자신의행동을 스

스로 결정하며, 자기결정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을 긍정

적으로 지각하고 심리적으로 잘 적응하며, 학습의 집중

도, 이해도, 만족도 등이 높다고 하였다[7][8]. 전통적으로

학습동기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로 구분하였는데

내재적 동기는 학습 자체에서 즐거움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 행동하는 것이며, 외재적 동기는 다른 사람으로부

터 인정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 혹은 강압에 의해 행동하

는 것을 말한다. 자기결정성동기는 이렇게 이분화되어

있는 개념을 확장하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동기의 핵심으로 보고 보상을 받거나 처벌을

피하려고 학습하는 외적조절동기와 타인으로부터 느끼

는 수치심이나 죄의식을 피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기

위해 학습하는 부과된조절동기를 타율적동기라고 하며,

주어진 과제가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하

지만 학습 자체에 대해 기쁨이나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

지는 않는 확인된조절동기와 과제 자체에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과 만족감을 느끼며 학습하는 내재적조절

동기를 자율적동기라고 하였다[9,10]. 지금까지 이루어진

자기결정성동기와 관련된 연구 중에서 대학생을 대상으

로 이루어진 연구는 진로준비[11], 자율성지지와 학습성

과[12], 학업성취[13], 교수-학생 및 동료학생간의 상호작

용[14]등이 주로 교육학에서 연구되고 있었으며,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는 거의 없어 본 연구에

서 확인해 보고자 한다.

Zimmerman & Martinez-Pons(1988)는 학습자의 동

기는 자기조절학습전략을 사용함으로써 학습과정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15]. 자기결정성동기가 자

기조절학습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16] 자기결정성

동기가 발현될수록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향상된다는 연

구[17]처럼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18,19]. 일반적

으로 자기조절을 잘 하는 학생은 과제수행 수준이 높고

계획이나 문제해결을 잘 하며, 목표한 바를 성공적으로

해낼 뿐만 아니라 좋은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신체적 정

신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한다[20]. 또한

김명희 외(2006)는 학습의 자기주도성이 관계성에 미치

는 효과를 고찰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

고 있어[21]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습

동기를 가지고 자기조절학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

력이 필요한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조절

학습능력과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본 연구의 시도는

매우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인관계유능성

에 대한 연구들은 자아상태, 자기인식, 타인인식, 문제해

결능력, 감성지능, 돌봄효능감 등이 있었으나[22-24], 자

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을 위한 교육

과정 및 다양한 교수학습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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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목적

으로 시도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2.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

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1.2.2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1.2.3 간호대학생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규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

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연구에필요한표본수는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최대 그

룹 수 15를 적용한 결과 연구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가

199 명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는 C도에위치한

일개 대학에서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자

료를 수집하였으며, 결측이 많은 설문자료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51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기결정성동기

자기결정성동기 측정도구는 Ryan & Connell(1989)[25]

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조절 설문지(self-regulation

Questionnaire-Academic, SRQ-A)를 기초로 박병기 외

(2005)[26]가 개발한 척도를 유지원(2011)[27]이 대학생

용으로 수정하였고이것을 차유미(2018)[28]가 다시 수정

하여 사용한 도구를 가지고 측정하였다. 하부요인은 확

인된 조절 6문항, 내재적 조절 6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

기결정성동기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9이었다.

2.3.2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는 정미경(2005)[29]의 대

학생용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 동

기조절 32문항, 인지조절 31문항, 행동조절 25문항으로

총 88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5점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대학생 1학년부터 4학년까지 Cronbach’s

α가 .93∼.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94

이었다.

2.3.3 대인관계유능성

대인관계유능성 측정도구는 Buhrmester 등(1988)[30]

이 개발한 대인관계유능성(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을 한나리와 이동귀(2010)[31]가 한

국 대학생에게 맞게 번안하여 수정한 도구를사용하였다.

하부요인은총 5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관계형성 및 개

시 8문항, 권리나불쾌함에 대한 주장 7문항, 타인에대한

배려 7문항, 갈등 관리 6문항, 적절한자기 개방 3문항등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높을수

록대인관계유능성이높은것을의미하며도구의신뢰도는

Cronbach’s α= .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C도에 소재한 일 대학의 간호

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본 연구자가 자료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코드 번호로 자료를 관리할 것이

며,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에도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설명하

였고, 연구보조원이 동의서를 작성한 대상자에게 설문지

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은빈도와백분율로산출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결

정성동기, 대인관계유능성의차이는 t-test와 ANOVA

로 확인하였으며, Scheffe로 사후 검정하였다.

․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결정성동기, 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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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유능성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상관관계

로 확인하였으며,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은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

Characteristics Categories
Total

(N=251, n(%))

Gender
Female 185(73.7)

66(26.3)Male

Grade
Third grade 97(38.6)

Forth grade 154(61.4)

Religion

Christian 65(25.9)

Catholic 9(3.6)

Buddhism 10(4.0)

None 165(65.7)

etc. 2(0.8)

Academic
achievement

High 134(53.4)

Low 117(46.6)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 117(46.6)

So so 115(45.8)

Unsatisfaction 19(7.6)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 128(51)

So so 101(40.2)

Unsatisfaction 22(8.8)

Student relations

Satisfaction 167(66.5)

So so 80(31.9)

Unsatisfaction 4(1.6)

전체 대상자 중 여학생이 185명(73.7%), 남학생은 66

명(26.3%)이었고, 3학년 97명(38.6%), 4학년 154명

(61.4%)이었다. 종교가 없는 학생이 165명(65.7%)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독교 65명(25.9%), 불교 10명

(4.0%), 가톨릭 9명(3.6%), 기타 2명(0.8%)이었다. 학업성

취도를 직전학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을 ‘상’으로 B+

미만을 ‘하’로 분류하였는데 ‘상’에 속하는 학생 134명

(53.4%), ‘하’에속하는학생 117명(46.6%)으로 이전 학기

성적이 B+ 이상인 학생이 더 많았다. 학교생활에대해 느

끼는 만족정도는 만족한다 117명(46.6%), 그저 그렇다

115명(45.8%), 불만족이 19명(7.6%)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정도는 만족한다 128명(51%), 그저 그렇다 101명

(40.2%), 불만족이 22명(8.8%)이었으며, 교우관계는 만족

한다 167명(66.5%), 그저 그렇다 80명(31.9%), 불만족이

4명(1.6%)이었다.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특성에 따른대인관계유능성, 자

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차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ifference of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ccording to participants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Interpersonal
competence

Self-determi
nation
motivation

Self-regulat
ed

learning
ability

F or t(p) F or t(p) F or t(p)

Gender
Female .393

(.695)
.272
(.786)

.679
(.398)Male

Grade
Third grade 3.270

(.001)*
1.166
(.245)

.877
(.381)Forth grade

Religion

Christian

2.071
(.085)

1.448
(.219)

.235
(.919)

Catholic

Buddhism

None

etc.

Academic
achievement

High .906
(.366)

.528
(.598)

4.200
(.000)*Low

Satisfaction
with school
life

Satisfactiona 3.162
(.044)*

a>b

.457
(.633)

7.386
(.001)*

a>b
So sob

Unsatisfactionc

Major
satisfaction

Satisfactiona 3.653
(.027)*

a>b

4.871
(.008)*

a>b

15.639
(.001)*

a>b,c
So sob

Unsatisfactionc

Student
relations

Satisfactiona 14.662
(.000)*

a>b

6.212
(.002)*

a>b

12.315
(.000)*

a>b,c
So sob

Unsatisfactionc

대인관계유능성 전체 평균은 3.34±0.43, 자기결정성동

기의 전체 평균은 2.78±0.59,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전체

평균은 3.31±0.36이었다. 성별과 종교에 따른 변수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학년별 대인관계유능성은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3.270, p=.001). 학업성취에서는 자기조절학

습능력에서유의한차이가있었으며(t=4.200, p<.000), 학

교생활 만족 정도에 따라 대인관계유능성(F=3.162,

p=.044)과 자기조절학습능력(F=7.386,p=.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과, 학교생활

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학생보다 대

인관계유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았다. 전공만족

은 대인관계유능성(F=3.653, p=.027), 자기결정성동기

(F=4.871, p=.008), 자기조절학습능력(F=15.693, p=.001)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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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전공에 대해 만

족하는학생이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학생보다높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전공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과 불만족인 학생보다높게 나타

났다.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

생보다 대인관계유능성(F=3.162, p=.044), 자기결정성동

기(F=3.162, p=.044), 자기조절학습능력(F=3.162, p=.044)

모두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Scheffe로 사후 검정한 결

과,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교우관계에 대

해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보다

높았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교우관계에 대해 만족하는

학생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과불만족인 학생보

다 높게 나타났다.

3.3 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 자기

조절학습능력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대인관계유능성

(r=.361, p<.001)과 낮은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자기결정

성동기와는 중간 상관관계가 있었다(r=.466, p<.001). 대

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유의하게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대인관계유능성

과 자기결정성동기의 상관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r=.091, p=.148).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Interpersonal competence 

Variable 1 2 3

1.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1

2.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466

(p<.000)
1 　

3. Interpersonal competence
.361

(p<.000)
.091

(p=.148)
1

3.4 대상자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은<Table 4>와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가정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1.667로 2에 가깝기 때문

에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분산팽창지수 VIF는

1.055-1.111로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잔차의가정을 충족하기 위한 P-P도표에서잔차의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에서 잔차의 분포가 0을 중

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회귀분석의 가정을 모두 만족하

였으므로 다중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성별, 학년, 학업성취도, 학교생활 만족도, 전공만족도,

교우관계 등 일반적 특성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통제한

상태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

과,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대인관계유

능성(β=.290, p<.001), 자기결정성동기(β=.425, p<.001)이

었으며, 38.7%의 설명력을 가지고 있었다.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variable B SE β t p VIF
Durbin-
Watson

constant 1.123 .196

1.667
Interpersonal
competence

.244 .044 .290 5.560 .000 1.111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258 .031 .425 8.348 .000 1.055

R2= .404 Adj. R2=.387 F= 6.900 p<.000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 자기결정성

동기,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간호대

학생의 교육과정과 다양한 학습법 개발을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3.34±0.43)과 자기조절학

습능력의 전체 평균(3.31±0.36)이 예비유아교사의 대인관

계유능성(3.26±0.54)과 자기조절학습능력(3.39±0.38)과

유사하였으며[32], 자기결정성동기의 평균(2.78±0.59)은

전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결정성동기 중에서 확인

된 동기(3.22±3.73)와 내재적 동기(2.87±4.102) 보다 낮았

다[28]. 자율성이 중요한 자기결정성동기가낮은 것은 간

호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법이 국가고시 위주의

수업과 핵심기본간호술과 같이 프로토콜을 수행함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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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자율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운 교과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서 기본 술기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요구되므로[33] 교과목 이외의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해 나가는 자기결정성동기

를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학생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

며 추후 연구를 통해서 자기결정성동기에 대한 분석이

우선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이 높은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3학년 보다는 4학년이 높았고, 학교생

활만족(F=3.162 p=.44), 전공만족(F=3.653 p=.027) 그리고

교우관계(F=14.662 p<.001)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높았으며 유의하게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도 잘하고 전공에 대해서

도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들은 대인관계유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유능성의 평균이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김상남 외(2018)의 연구(3.33±14.42 )[34]

와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은이(2011)의 연구결과

는(3.31±18.18)[35]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학교생

활만족(3.41±0.39), 전공만족(3.41±0.42), 교우관계

(3.44±0.39)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학생보다는 약간 낮았

다. 그러므로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

고, 학생들의 교우관계를 돈독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유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학습방법과 비교과 활동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기결정성동기는 전공만족도

(F=4.871 p=.008)나 교우관계(F=6.212 p=.002)에서 만족

하는 학생과 그저 그렇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간에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 또한 학교생

활만족(F=7.386 p=.001), 전공만족(F=15.639 p=.001), 교

우관계(F=12.315 p<.001)에 만족하는 학생이 그저 그렇

게 생각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과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이 결과는 학교생활이나 전공에 만족하고 교우

관계도 좋은 학생은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

뿐만 아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을 수있음을 시사한

다. 그러므로 자기결정에 대한 선택과 기회를 주는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 학생이 속해있는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이나 학습활동 등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는 자기조절학습능력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t=4.200 p<.001), 대인관계유능

성이나 자기결정성동기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 결과는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은 하위권 학생보

다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면서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위권 학생들의 학습참여

를 위한 학습전략이 필요한데, 정은이(2012)의 연구에 의

하면 대학생의 수업 참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율성 지지였으며 그 외에발표와 토론 위주의 수업, 학

생에 대한 관심과 상호작용, 과제 부여와 피드백, 취업과

연계된 과목 등의 요인들이 있었다[35]. 자율성 지지를

비롯해서 이러한 요인들을 수업에 적용하여 성적 하위권

학생들도 스스로 학습에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전략을 개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대인관계유능성(r=.361 p=<.001)과 자기결정성동기

(r=.466 p<.001)는자기조절학습능력과 유의한 정적상관

관계가 있었다.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지수 외

(2015)의 연구에서 대인관계유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

과 유의하게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지지하며(r=.45

p<.01)[36] 본 연구에서 나타난 상관관계(r=.36 p<.001)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이자 보호자이며 대리

양육자의 역할을 하는 유아교사의 경우 수업이 전적으로

교사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37] 간호대학생보다 예비

유아교사의 대인관계유능성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해석할 수 있다. 또한대인

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가 서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

지하려는 대인관계유능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등

이 중요한 반면 자기결정성동기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 변수간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변수 모두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

치는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대인관계유능성이 자

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

웠으나 김서현 외(2015)의 연구에서 학습의 자기주도성

이 학교 내 대인관계인 교우관계와 교사와의 관계에 영

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38]. 이를 통해

서 학습과 대인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앞으로 시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차유미 외(2018)의 연구에서

자기결정성동기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β=.514 p<.001)[28] 본 연구 결

과와 유사하였고, 측정도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자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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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동기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나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조한익(2014)이자기결

정성과 자기조절학습의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에서 내재

적 동기와 자기조절학습, 확인된 동기와 자기조절학습은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 갈수록 낮아지는양상을 보

인다고 하였다[39]. 이는 경쟁적인 사회에서 공부하는 우

리나라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올라갈수록 내

적인 목표보다는 외적인 목표에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교육현실과 관련이 있으며[40] 경쟁상대와 비교하여 자

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41,42].

간호학과는 학점이 취업과 직접적인 관련이있기 때문에

더욱 경쟁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

에게 학습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학습

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학습방법들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박주영 외(2018)는 간호대학 신입생

을 대상으로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그 효과

를 검증하는 유사실험연구를 3주간 수행한 결과 학습동

기가 수행전보다 수행 후 증가하였고프로그램을 종료한

후에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43]. 앞으로 이와 같은 연구

들이 더 많이 수행되어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간호대학생의 대인관

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

을 주는 요인이며, 세 변수의 상관관계에서 대인관계유

능성과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결정성동기와 자기조절

학습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성동기는 서로 상관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기결정성동기가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후속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학습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교수법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인관계유능성과 자기결정

성동기를 강화시키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관련요인들을 분석하여 요인들의 융합을 통한새로운 교

육법 개발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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